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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번역 현상에 관한 고찰: 

중국 한시 번역을 중심으로*1)

이현주(가톨릭대학교)

1. 서론

인터넷의 보편화,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보급 등에 힘입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전통적인 펜과 종이 중심의 글쓰기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전통 매체 중심의 시대에는 뉴스는 기자가 쓰고 신문사를 

통해서 유통되었고 소설, 시, 수필과 같은 문학은 등단한 작가가 쓰고 출판

사를 통해 책의 형태로 독자와 만날 수 있었다. 어떤 형태의 글이든 독자를 

상정한 글쓰기는 마치 전문인, 지식인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시대가 존재했

다. 1인 1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든 지 20년도 채 되지 않은 지금은 누구나 

인터넷망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글 쓰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

도 불특정 혹은 특정 독자를 향한 글을 쓸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글을 읽을 수 있다. 

이렇듯 인터넷 환경과 전자매체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글쓰기 환경이 

* 본 졸고를 심사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심사위원분들의 의견

을 최대한 반영하여 많이 수정하였음에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 심사위원분들

의 건의를 다 반영하지 못한바, 본고 안에서 미처 깊이 있게 분석하지 못한 내용

은 향후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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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면서 다양한 글쓰기 플랫폼이 출현하였다. 예컨대, 구글이나 네이버 

등 검색 엔진에서 사용자의 불특정 키워드를 통해 방문이 가능한 블로그, 

비슷한 관심사를 주제로 한 사용자 간 네트워크 중심의 페이스북이나 트위

터, 글로 이루어진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중심의 인스타그램 등이 있다. 이러

한 글쓰기 플랫폼의 공통점은 바로 실시간으로 글을 게시하고 시‧공을 초월

하여 글을 쓰는 저자와 글을 읽는 독자 간 교류와 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

진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그 영향

력이 가장 큰 글쓰기 플랫폼은 바로 네이버 블로그일 것이다. 물론 이 밖에

도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블로그 형태의 글쓰기 플랫폼으로는 티스토리, 

브런치스토리 등이 있다1). 각각의 글쓰기 플랫폼은 저마다 다른 글쓰기 목

적을 지닌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플랫폼을 제공한다. 네이버 블로그는 국내 

최대 검색 엔진으로 매일 수많은 사람의 검색창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개

인적인 일기에서부터 후기, 정보 공유, 제품과 서비스 홍보 등 가장 다양한 

목적의 글들이 게시되고 있으며, 티스토리는 일정 정도의 글을 쓰면 광고 

연결이 쉽고, 이로부터 얻는 수익이 비교적 큰 편이라 글쓰기를 하나의 이

윤 창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목적성이 엿보이는 글들이 주로 게시되는 반

면, 브런치스토리는 최초 런칭부터 ‘작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꾸준히 글을 써 출판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

어 가벼운 글쓰기보다는 수필 성격의 글이나 전문가의 글들이 주류를 이루

는 공간이다. 

본고에서는 이렇게 블로그 글쓰기 플랫폼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

루어지는 글쓰기 안에서 나타나는 번역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번역

을 위한 번역이 아니라 글쓰기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써 활용되는 번역 현상

을 살펴봄으로써 블로그 글 안에 담긴 번역의 품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라는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제는 일상이 되어 버린 글쓰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번역의 특징이 무엇이며 이러한 번역이 가지는 문제와 

그 함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본고에서 ‘블로그’는 블로그 형태의 글쓰기 플랫폼을 아우르는 의미로 ‘네이버 블

로그’에 국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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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글쓰기와 번역

2.1 디지털 글쓰기 ‘블로그’ 

‘디지털 글쓰기(digital writing)’란 넓은 의미에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

는 글쓰기를 총칭하며, 예컨대, 블로그,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이메일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지영(2021, p. 602)은 ‘디지털 글쓰기’를 “PC, 노트북, 테블

렛, 핸드폰과 같은 도구와 상관없이 인터넷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글

쓰기”라고 정의하였고, 국내 학계에서 이에 관한 연구는 1998년부터 시작되

었다고 하였다. 학계에서 ‘디지털 글쓰기’라는 용어로 정착하기까지 연구자

에 따른 조작적 정의에 따라 ‘인터넷 글쓰기’, ‘컴퓨터 글쓰기’, ‘온라인 글

쓰기’, ‘웹 기반 글쓰기’ 등 다양한 용어로 정의됐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디지털 공간에서 디지털 기기로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여 자신의 언어로 

소통이 가능한 글을 쓰는 것”으로 정의된다(최지연, 2023, pp. 12-13). 

디지털 글쓰기는 기술발전이 가져온 글쓰기의 환경 변화에 따라 출현한 

색다른 글쓰기 형태로서 전통적인 글쓰기와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진다. 전

통적인 글쓰기에서 펜과 종이가 필수 도구였다면 디지털 글쓰기에서는 인

터넷은 물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디지털 매체가 필수적이다. 기존

의 전통 매체가 단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면 디지털 매체는 정

보의 공유가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 공간에서 정보의 ‘생산자’와 ‘소

비자’ 간의 시‧공을 초월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산자가 곧 

소비자가 되면서 ‘참여’와 ‘공유’가 핵심인 웹 2.0 시대가 열렸다. 함대훈

(2022)은 웹 1.0이 “오로지 ‘읽기’만 가능한 클릭 외에는 어떠한 상호작용도 

없는 정적인 웹페이지”였다면 웹 2.0은 “‘읽기’만 가능했던 이용자들이 이제 

직접 컨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 하였

다. 이미 웹 3.0 시대의 도래가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웹 2.0의 핵심은 서비

스의 개방과 데이터의 공유이며, 이용자들이 웹 2.0의 환경에 맞추어 능동적

인 콘텐츠 공급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헥

토데이터, 2022).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글을 쓰고 읽는 욕구

가 더 강해졌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글쓰기 플랫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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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블로그인 셈이다. 

블로그란 인터넷을 의미하는 ‘web’과 기록을 의미하는 ‘log’가 합쳐져 탄

생한 용어로서 네이버 블로그가 2024년 현재 내걸고 있는 “당신의 모든 기

록을 담는 공간”이라는 문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의 일지 성격이 강한 

글쓰기 플랫폼이었다. 장현미 등(2012, p. 49)은 블로그를 “인터넷 이용자의 

사적이고 내면적인 기록을 위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이자 

플랫폼”으로 정의하였고, 윤명희(2007)은 블로그를 “개인지향성에 기반한 사

회관계”로서 커뮤니티적 특징을 보여주는 ‘1인 커뮤니티’로 보았다. 특히 권

상희와 우지수(2005, pp. 431-433)는 블로그의 이용 동기와 목적에 따라 첫

째, 일기나 감상을 기록하고 사진과 글 등 개인적인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자기추구적 매체, 둘째, 블로거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대인 커뮤니

케이션 매체, 셋째, 미디어를 통한 자아노출 심리와 ‘훔쳐보기’ 또는 ‘엿보

기’ 식의 재미를 충족하기 위한 오락추구적 매체, 넷째,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추구적 매체, 다섯째, 개인적 관점에서 뉴스 기사를 직접 작성하거

나 기존 저널리즘의 뉴스를 필터링하기 위한 저널리즘 매체 등 총 다섯 가

지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목적성을 가진 글쓰기가 가능한 블로그는 1997년 처음 

개발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새로운 사용자를 유입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

다.2)3) 더욱이 ‘파워 블로거’와 ‘인플루언서’라는 새로운 용어를 탄생시키며 

블로그는 더는 개인의 일지를 기록하는 공간이 아닌 지식의 창출과 공유, 

정보의 제공과 유통, 상품 서비스의 홍보와 광고의 장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이에 따라 이미 수많은 독자를 보유한 거대한 1인 미디어로서 자리 잡으면

서 수익 창출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MZ세대들의 블로그 이용

2) 블로그가 탄생한 지 10주년이 되던 해인 2007년 블로그의 발전 현황을 분석한 기

사를 보면 “지속 성장의 원인은 검색 이용자들이 찾고자 하는 다양한 주제의 콘

텐츠가 블로그에서 풍부하게 생성되고 있으며, 콘텐츠의 질 또한, 검색 이용자의 

니즈를 만족시킬만한 수준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닐슨 미디어 코리

아, 2007). 

3) 예컨대, 2023년 20주년을 맞이하며 네이버 블로그가 공개한 ‘2023 마이 블로그 리

포트’의 통계를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새롭게 개설된 블로그의 수는 126만 

개에 달하고, 새롭게 발행된 글은 2억 4천만 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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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손지인, 2022; 이옥진, 2022; 한병찬 2023)를 통해

서도 알 수 있듯이 블로그 글쓰기는 원래 개인이 “자신의 이야기나 정보를 

‘일지’ 형태로 기록”하기 위해 개발된 그 기본 취지에 부합되는 글쓰기가 

여전히 주류를 이룬다(강지웅 등, 2008, p. 297). 특히 여러 SNS의 ‘보여주

기’식 게시물에 염증을 느낀 MZ세대들이 블로그를 개인의 일상, 진솔한 생

각과 감정을 기록하여 이를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나아가 ‘공감’하는 장으

로서 활용하기도 한다. 

요컨대, 1인 1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서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글을 읽고 

쓰기 위한 도구가 늘 준비된 상황에서 원철(2008, p. 413)이 언급한 바와 같

이 전통적인 인쇄 문화에 의해 조장되고 확고하게 굳어진 저자와 독자의 구

분을 흐려졌고 전문적인 작가들의 힘이 약화되었다. 이는 곧 디지털 글쓰기 

환경에서는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인터넷은 ‘개방형’ 

공간이면서도 설정을 통해 자신의 글을 공개하고 싶은 대상을 제한할 수 있

다는 ‘폐쇄형’의 특징도 가진다. 즉, 오늘날 디지털 글쓰기의 대표적인 주체

라 볼 수 있는 블로거들은 독자의 범위를 선택하여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독

자와 ‘공감’의 연대를 형성한다.4)

2.2 디지털 시대의 ‘번역’

‘디지털 글쓰기’의 개념을 바탕으로 ‘디지털 번역(digital translation)’을 정

의한다면 이는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번역’ 정도가 

될 것이다. 이에 디지털 번역은 대부분 디지털 번역도구나 번역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번역을 가리키며 예를 들면, 기계번역

(machine translation), 포스트에디팅 번역(post-editing translation), 번역 메모리

(translation memory), 번역 CAT(Computer Assisted Translation)툴, 번역 어플

(translation APP) 등을 활용한 번역 등이 이에 속한다. 

4) 한 MZ 세대는 블로그를 쓰는 이유에 대해 “인스타그램에는 다들 행복한 순간의 

사진만 게시하잖아요. 그런데 블로그에서는 실패한 경험도 진솔하게 쓸 수 있어

요. 그걸 다 읽는 이웃은 뭔가 더 친밀감이 느껴지더라고요.”라고 말한다(김현유,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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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관련한 번역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기계

번역이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번역을 저작권, 번역권 등 권리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시도(김윤명, 2022, 2023; 최효은, 2018), 시대적 변화 안

에서 번역학의 과제 및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논의(이영훈, 

2020; 이향 등, 2023),5) 비전문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팬서브(Fansubs), 뉴스

번역, 게임 번역 등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강지혜, 2012; 김순영

과 정희정, 2010; 이상빈, 2016)에서부터 거시적인 측면에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비전문가’의 번역, ‘집단지성’을 이루는 번역의 특징과 문제를 

고찰한 연구(김순미, 2016a, 2016b; 이지민, 2013, 2014, 2016)도 있다. 이 밖

에 기계번역과 ChatGPT 번역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시대의 발전 흐름과 발

맞추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각도에서 비전문가들의 번역 현상을 분석하여 그들의 번

역 참여 동기를 분류한 김순미(2016b)의 연구에 주목하고자 한다. 김순미

(2016b, pp. 18-20)는 비전문가들의 번역 참여 동기를 첫째, 흥미나 관심 분

야 공유, 둘째, 정치참여, 셋째, 통번역 자체에 대한 관심과 언어 능력 향상

을 위한 외국어 학습, 넷째, 커뮤니티 내의 인정과 경력 개발, 다섯째, 인도

적 봉사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며 비전문가 번역 현상이 학계와 사회

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비전문가들의 번역은 이처럼 다양한 동기 아

래 이루어지지만 결국에는 번역의 목적이 번역에 있다. 다시 말해 결국 비

전문가들 역시 A언어를 B언어로 옮겨 B언어권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번

역을 한다. 그러나 블로그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은 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번역이 아니라 그저 블로그에 게시되는 글

의 한 재료로써 사용되며 번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번역이 하나의 수단으

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그 번역 행위의 목적이 번역에 있지 않은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블로그라는 글쓰기 플랫폼에 게시되는 개인적인 글

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번역 현상을 분석한다. 번역 행위가 중심이 되는 

5) 특히 이영훈(2020)의 논문은 서론에서 “누가 기계를 두려워하는가”라는 질문을 던

지며 기계번역에 대해 맹신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

안감에 조급하게 취한 대응이 가져오는 부작용 등을 거론하며 국내 번역학계에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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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글쓰기 아닌 일상적 글쓰기 안에서 하나의 글쓰기 도구로써 활용되는 

번역 현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3. 분석 대상의 선정

본고에서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글쓰기 플랫폼으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의 티스토리와 브런치스토리에 게

시되는 글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중국 한시(漢詩)를 인용하고 번역

하는 현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을 한시로 제한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인에게 한자는 낯선 문자가 아니기 때문

이다. 이에 반드시 중국어를 배우지 않았어도 또한, 중문학이나 한문학을 전

공하지 않았어도 누구나 그 뜻을 해석하고 이를 한국어로 풀어내어 번역하

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번역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쉬울 것이라 판단하였

다. 특히 뜻글자의 속성을 가진 한자로 쓰인 한시와 같은 고문(古文)은 글자 

하나하나가 가지는 사전적 의미만 가지고도 그 뜻풀이가 가능하다. 물론 고

문 텍스트에도 엄연히 문법이라는 체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전고(典故)나 

용사(用事)6) 등이 쓰인 경우라면 글자 하나에 원문보다도 긴 주석과 주해를 

달아야 할 만큼 복잡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뜻풀이가 

어렵지 않아 블로그라는 불특정 다수가 게재하는 글 속에 하나의 번역으로 

비교적 쉽게 인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시는 그 길이에 상관없이 한 편이 하나의 온전한 작품으로 존재하

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본의 정형시 하이쿠(俳句) 역시 17자

밖에 되지 않지만, 이 짧은 한 줄만으로도 하나의 온전한 작품이 된다. 전혀 

다른 글에서 하나의 작품이 그대로 온전히 인용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

6) ‘전고’란 “경전이나 시, 고전 산문 등에서 나타나는 그 고유의 어휘 또는 어구, 짧

은 문구 등”을 가리키며 ‘용사’란 ‘전고를 끌어와 글을 쓰는 것’을 가리킨다(이현

주, 2023, p. 25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인터넷판에서 용사를 “한시를 지을 

때, 옛날의 뛰어난 글들에서 표현을 이끌어 쓰는 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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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다. 물론 시는 그 길이가 길지 않더라도 시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에서

부터 시 전체를 관통하는 맥락, 나아가 시가 가지는 독특한 운율이나 압운 

등의 형식적인 측면은 그 어느 것 하나 포기하기 어려운, 번역의 과정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다. 바로 이 때문에 전문번역가나 

학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시 번역의 불가능성과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

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형진(2015, p. 149) 역시 “시 

번역의 어려움은 시의 운율성, 함축성, 간결성, 상징성, 다의성과 같은 미학

적 고유성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번역불가

능성의 문제로 귀착된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이 시 번역 결과

의 품질을 논의하는 데 있지 않으므로 시 번역 자체의 난해함보다는 작품 

하나에 대한 온전한 번역본을 인용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였다. 

셋째, 시는 인간의 감정과 직결되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시

는 그 길이가 짧고 리듬이 담겨 있어서 인간에게 친숙하고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데 다른 장르보다 강렬하다(이성옥과 김봉환, 2007, p. 820). 또한, 

감정배출과 정화, 자기 이해, 힘을 얻음, 적절한 자기통제와 정서조절, 안전

한 공간을 제공하는 치료적 기능이 있다고 한다(Heninger, 1981, 이성옥과 김

봉환, 2007에서 인용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블로그의 글들은 저마다 다

양한 목적성을 가지지만 자기표현과 타인과의 공감 형성을 위한 개인적인 

일지 형식의 글쓰기가 블로그 글쓰기 플랫폼 탄생 본연의 목적이자 여전히 

수많은 사용자를 이끄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면 다른 문학

작품 장르보다 이처럼 ‘감정’을 다루는 시를 분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4. 분석 결과 및 논의

블로그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번역의 특징을 귀납하여 정리한 결과, 텍스

트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었으며, 본 장에서는 구체

적인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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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텍스트 외적 요소의 특징

4.1.1 번역의 주체

블로거들은 현실 세계에서 전문가인지 아닌지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인

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하고 상호소통한다. 한시의 번역

을 담은 블로그 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시를 번역하

기 위한 글, 즉, 번역이 주인공인 글쓰기다. 둘째는 번역된 한시가 수사적 

장치의 하나로써 활용되는 일상적인 글로서, 이때, 번역은 그저 조연 혹은 

조연도 못 되는 단역 정도에 불과한 역할만 한다. 이렇듯 쉽게 ‘번역이 주연

인 글’과 ‘번역이 조연인 글’로 분류할 때, 그 번역의 주체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게시된 글의 수준과 블로그의 제목, 블로거의 닉네임, 글 

메뉴의 분류 방식과 제목 등 블로그에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번역의 주체가 

전문가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글쓰기는 학자들이 한시를 번역하여 출판하

기 위해 하는 글쓰기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한자 독음과 한자

의 뜻 표기, 전고와 용사에 관한 주석과 주해 첨가, 4.2.1에서 논의하겠지만 

인용 및 참고문헌의 출처 표기, 감상 포인트 등이 나타난다. 물론 정식 출판

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면의 제약을 받지 않고, 또한, 시비 논쟁으로부터 비

교적 자유로워서 번역한 시에 관한 논평이나 감상평을 매우 자유로운 형식

으로 덧붙인다. 이러한 글쓰기 대다수는 그 글쓰기 형식이나 앞서 나열한 

몇 안 되는 정보만으로도 글쓴이, 즉, 번역의 주체가 교수이거나 중문학, 한

문학, 국문학을 심도 있게 연구해 본 자들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본인이 혹은 서예가가 쓴 글씨, 본인이 찍은 사진, 일상 속 

에피소드 등이 주인공이다. 이러한 글쓰기 안에서 나타나는 번역 주체의 특

징은 ‘비전공자’7)로 보인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비전문가’와 ‘비전공자’

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비전문가’는 ‘전문적으로 번역 일을 하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비전문가여도 누구나 번역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일

7) ‘전공자’는 반드시 대학에서 공부한 다음 학위를 딴 자를 가리키지 않는다. 그 사

전적 의미를 보면 “어떠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려대

한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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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번역’하는 행위에는 번역 결과의 품질 수준과는 별개로 번역자는 

반드시 A언어와 B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8)이며, 이로 볼 

때, B언어를 모르는 채로 번역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된다. 예

컨대, 당시(唐詩) 번역의 경우 B언어는 한자 혹은 고문 해석본에 쓰인 현대 

중국어가 되는데, 고문으로서의 한자나 이를 해석해 놓은 현대 중국어를 구

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번역이 이루어진다. 이는 곧 한시의 언어를 중국 

당(唐)대의 언어가 아닌 한국어 도착어권 안에 존재하는 다른 기호로 보고 

번역하는 이른바 ‘기호 간 번역’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Jakobson, 1994, p. 85). 

그렇다고 본다면 이는 한시가 B언어 구사력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번

역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블로그에 

게시되는 번역이 블로거 스스로가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인용해 온 것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4.2.1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이는 누군가 번역해 놓은 시를 그대로 가져와 인용하면서도 그 출처를 명시

하지 않는 것은 문제로 연결된다. 

만약 전자라면, 즉, B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번역한 것이라

면 이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한국은 한자문화권으로 한글이 창제되기 이

전부터 오늘날 중국에서 ‘번체자(繁體字)’라고 부르는 한자를 문자로 사용해

왔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자국의 언어체계에서 여전히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한자문화권의 대표 국가라 할 수 있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과거 입

말과 한자의 독음이 달랐어도 글말인 한자를 매개로 하여 상호 교류가 가능

하였다. 오늘날 한자는 주로 중국의 문자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실상 15세기 

한글 창제 이전에 쓰인 한국의 고문학과 고문서는 모두 한자로 쓰였던 것이

다. 그렇다고 본다면 고문으로서의 한자는 한국어권에서 다른 언어가 아닌 

다른 문자 기호인 셈이다. 이 때문에 한자로 쓰인 고시(古詩)는 한국에서 지

어진 시이든 중국에서 지어진 시이든 대부분 고문을 할 줄 아는 한문학자, 

국문학자, 중문학자 등 다양한 전공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번역되어왔다9). 

8) 그다음에야 A 언어와 B 언어 구사 수준에 따라 번역 결과의 품질이 결정되며, 품

질이 충분히 담보된다는 조건 아래 번역자가 번역가로서의 자질과 직업의식, 윤

리의식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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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블로그에서 번역 시를 게시하는 글들을 바탕으로 하여 그 

번역 주체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사실 기계번역의 품질이 날로 높아지고 생

성형 AI인 ChatGPT가 그 진위여부를 떠나 유창한 도착어로 번역은 물론 글

쓰기까지 대신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번역의 주체에 관한 논의는 크게 의미

가 없을런지도 모른다. 이제 인터넷 공간의 적잖은 플랫폼에서 인간 사용자

가 본인이 기계가 아님을 확인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너무나도 

다양한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또한,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언어를 모르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여 인터

넷상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해외 스타에 관한 정보를 번역해 달라는 요청글

이 올라오기도 했던 때를 되돌아보면, 마치 어느 SF 공상 영화에서나 등장

했을 법한 수만 가지 외계어를 탑재한 자동 통역기를 귀에 꽂기만 하면 지

구인이든 다른 행성인이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면이 지구에서도 점차 현

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한시라는 고

문 번역의 주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자로 이루어진 고문 번역은 ‘언어 

간 번역’이 아니라 ‘기호 간 번역’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는 논의를 끌어냈다

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1.2 번역의 목적

‘번역’에 관해 언급할 때 항상 ‘독자’가 전제되어 있다. 번역을 일반적인 

관념에 따라 ‘문학번역’과 ‘비문학번역’으로 분류하든, 텍스트 유형에 따라 

‘표현적 텍스트’, ‘정보적 텍스트’, ‘작용적 텍스트’로 분류하든, 오늘날 번역

가의 직업적 특징에 따라 ‘출판번역’, ‘기술번역’, ‘영상번역’ 등으로 분류하

든 모든 번역의 목적에는 늘 ‘대상 독자’가 고려된다. 예컨대, 문학번역은 

그 평가의 잣대가 ‘충실성’과 ‘가독성’으로 독자에게 어떻게 읽히느냐가 매

우 중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뉴스를 번역할 때

9) 실상 현대 중국어를 구사하는 전문가도 한시와 같은 고문 번역은 현대 중국어로 

된 해석본이 없다면 절대 쉽지 않다. 이는 20세기 중반 이후 중국 정부가 문맹률

을 낮추기 위해 한자의 획수를 간소화한 ‘간체자(簡體字)’라는 한자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한자의 모양은 물론 쓰임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는 중국인이라 해도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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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도착언어 독자의 사전적인 지식까지도 고려한 번역전략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연구도 있다(이미경, 2011). 이처럼 독자는 번역자가 번역 작업을 시

작하기 이전부터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으로 번역 행위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한시 역시 ‘시’라는 문학작품의 한 장르로서 일차적으로 문학작품의 번

역이 그러하듯이 ‘읽기’와 ‘감상’을 위한 번역이 주로 이루어진다. 한시의 

특성상 ‘감상’을 위한 번역 이외에 ‘비평’이나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도 번

역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모든 번역은 대부분 출판이라는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출판한다는 것은 이미 출판물이 누군가에게 읽힌다는 것을 전

제로 하며 많이 읽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바로 이 때문

에 수많은 문학 번역서의 소개와 홍보 글에는 ‘독자’와 ‘친근’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늘 따라붙는다. 이렇듯 독자를 상정하여 번역을 한다는 것은 

번역 결과물을 상정한 독자를 향해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블로그 글들을 분류하자면 누군가에게 많이 읽힐수록 

수익 창출의 기회가 커지는 글쓰기, 즉, ‘누군가에게 반드시 더 많이 읽혀야 

한다는 목적 아래 쓴 글’과 ‘그렇지 않은 글’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글쓰기가 바로 전형적인 개인적 일지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글쓰기로서 반드시 독자를 상정하고 글을 쓰지 않는다. 앞서 선행연구

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블로그는 블로거들의 다

양한 글쓰기 동기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사용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며 

지식 창출과 확산, 정보 제공, 상품 서비스 홍보 등 다양한 기능을 하지만, 

개인적 측면에서는 블로그의 그 태생적 동기와 맞물리듯 블로거들이 자신

의 감정이나 생각을 정리하고, 기록하며, 표출하는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공

간으로 역할을 한다. 글마다 공개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설정을 통해 자신

의 글을 공유하고 싶은 대상 독자를 제한하여 출판물처럼 독자를 향한 ‘제

공’이 목적이 아닌 자신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

기를 한다. 이 때문에 이러한 목적성을 가진 블로그 글 안에서 나타나는 ‘번

역’ 역시 ‘독자’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그저 자기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이

용된다. <그림 1>에서 나타나는 글의 특징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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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지 형식의 블로그에 삽입된 한시 번역 사례

(작가나무, 2023; 창서비, 2020)

<그림 1>에서 제시한 블로그의 글을 보면 이는 개인의 감상이나 생각을 

기록하는 형태의 일지 형식으로 삽입된 한시와 그 번역은 그저 개인의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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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하나의 글쓰기 재료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자기 표

현적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블로그 글에 게시되는 번역은 ‘독자’가 전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상 독자가 번역자 이외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번역자 

자신을 1인 독자로 하는 일지 기록을 위한 재료로써 번역이 이루어지는 것

이다. 이는 특히 <그림 1>의 두 번째 글의 제목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그림 1>에서 제시하는 글 안에서의 보이는 공통된 특징으로 이

미지가 활용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해당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이미지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일상에서 글쓴이가 

직접 찍은 사진을 삽입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4.2.2에서 분석한 텍스트 

내적 요소의 특징의 하나로도 연결된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블로그에서는 번역이 글쓴이의 감정

과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루어지면서 반드시 누군가에

게 읽힌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10) 즉, 그 누군가를 향해 번역 결과물

을 제공하지 않는다. 자기표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번역’을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닌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셈이다. 블로거들의 이러한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번역은 이를 읽은 누군가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 

‘직역’, ‘의역’, ‘오역’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는 이지민(2016)이 분석한 네티

즌 번역에서 나타난 ‘의역’과 ‘오역’을 동일시하며 ‘발번역’ 등의 용어 사용

을 통해 자신의 번역을 낮게 평가하는 현상에 비추어 볼 때, ‘독자’를 상정

하고 그들을 향해 번역을 ‘제공’하는 번역을 위한 번역과 ‘표현’을 위해 수

단으로 사용하는 번역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를 통해 늘 독자를 향한 번역가들의 과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10) 물론 글쓴이가 이러한 개인적인 글을 개방형의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 그 자체로 

이미 누군가 읽을 것이라는, 즉, 독자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이 글들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글쓰기의 목적이 ‘번역’이 아니라는 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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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텍스트 내적 요소의 특징

4.2.1 인용의 출처 표기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다른 이의 말이나 글을 가져와 쓰는 것을 흔히 

‘인용’이라 한다. 보통의 경우 말은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모든 글은 문자

를 통해 기록된다.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 저작재산권이 그 어느 때보다 중

요한 오늘날엔 인용 출처의 표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4.1.1 번역의 주체

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문가로 보이는 글에서는 인용하고 참고한 글의 출

처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글에서 인용한 글의 출처를 살펴보기란 

어렵다. 더욱이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번역이라면 어디

선가 인용해 온 글임이 분명함에도 출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11)

그림 2

글쓰기에서 인용한 출처를 명시하는 블로그의 사례

(착한인생, 2019)

특히 인용의 출처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어로 된 전문서적이 인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인용 출처의 유무, 인용 

11) 여러 사람이 같은 원문을 두고 각자 번역한다고 할 때 그 번역의 결과물이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서로 같게 나타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본고에서는 블로그라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게시한 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번역본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지 않다고 보

고 길이가 비교적 짧은 시와 긴 시를 모두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의 길이와 상

관없이 다수의 블로그 글에서 그 번역이 같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물론 

그 어디에서도 해당 번역본이 인용된 출처의 표기를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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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의 특징만으로도 해당 블로거가 전문가인지 비전공자인지도 판가름할 

수 있을 만큼 전문가로 보이는 블로거가 쓴 글에서는 관련 서적을 비롯하여 

글쓰기에 참고한 다른 블로그의 글의 출처도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저작권 보호에 관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고 인터

넷이 보편화되면서 중요한 화두가 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대다수의 블로거들이 번역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하

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2.2 이미지와 동영상 활용

디지털 글쓰기의 특징이기도 한 이미지와 동영상의 활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디지털 텍스트는 이미지와 영상 첨부뿐 아니라, 텍스트가 위치한 

공간을 필자의 의도에 맞게 구획하고 조직하는 것이 가능하다(김지연, 2014, 

p. 283). 블로그에서 나타나는 번역 시와 함께 게시되는 이미지의 특징은 다

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고화(古畫)와 서예 관련 이미지가 많다. 고화는 대부분 관련 시인

이나 시의 내용을 그림에 담은 것들이며 서예는 시를 붓글씨로 옮겨놓은 이

미지로서 이러한 옛 그림과 서예는 또 다른 예술작품의 하나로서 독자가 번

역 시를 더욱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고

화와 서예 이미지가 많이 보이는 것은 중국의 한시가 ‘제화시(題畫詩)’ 또는 

‘화제시(畵題詩)’라는 형식과 함께 발전해 온 것과 궤를 같이한다. ‘제화시’

란 “그림을 대상으로 삼아 소개하고 묘사하며, 그 속에 시인의 서정이나 의

론을 담아내는 시를 통칭”하는 것으로 중국 송(宋) 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정호준, 2014, p. 49). 일찍이 한국, 중국, 일본 등 한자문화권 국

가에서는 예로부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여백에 그림과 어울리는 필체로 시

를 써넣었다고 한다(김병기, 2017).12) 이를 <그림 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2) 이로부터 중국에서는 시(詩), 서예(書), 그림(畵)에 모두 뛰어나다는 의미의 “詩書

畵三絶”는 말로 이 세 가지에 모두 능통한 문인들을 칭송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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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화와 제화시의 이미지를 담은 블로그

(락이망우, 2021; 스윙즈81, 2017; 씨맨, 2023)

이처럼 한시는 시와 그림이 한데 어우러져 글로 다 풀어내지 못하는 부

분은 그림으로, 그림으로 다 표현해내지 못하는 부분은 글로 상호 보완하며 

발전해 왔는데, 이러한 한시의 발전 역사가 오늘날 블로그 글쓰기까지 이어

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서예는 다양한 서체를 통해 시의 내용에 그림과는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이는 최근 수많은 영역에서 ‘캘

리그라피(calligraphy)’13)를 통해 과거 전자문서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획일화

되는 글씨체에 감성을 덧입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요컨대, 한시에서는 시 자체뿐만 아니라, 그림과 서예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발달해 왔고, 이는 블로그 글쓰기에도 반영되어 시 감상에 도움을 

주는 일종의 보조 장치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물론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번역이 주인공이 아닌 글쓰기 안에서는 오히려 그림과 서예가 주인공이 되

고 번역이 그림과 서예 감상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서예 이미지

가 함께 게시되는 경우,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예가나 서예를 취

미로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한시를 재료 삼아 글씨를 쓰고, 자신의 서체를 공

유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한시 번역을 활용한다. 

13) 영미권에서 본래 ‘서예’를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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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시를 서예 이미지와 함께 게시한 블로그의 사례

(국정작품세계, 2022; 까마귀 마을, 2022; 지족상락, 2020)

둘째, 블로거 본인이 일상에서 찍은 풍경 사진 등이 주를 이룬다. 특히 

번역 시와 함께 쓰는 글의 목적이 단순히 본인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5

일상의 풍경 사진이 주인공이 되는 번역의 예

(도암, 2023; 스텝제이, 2023; 제이,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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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하이퍼링크의 활용

글 안에서 활성화되는 글씨를 클릭하여 다른 글로 연결되며 상호참조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하이퍼링크’가 활용된다. 또한, 하이퍼링크가 달린 텍스

트를 ‘하이퍼텍스트’라 하는데 이상우(2013)는 이에 관해 “컴퓨터나 다른 전

자기기로 한 문서를 읽다가 다른 문서로 순식간에 이동해 읽을 수 있는 비

선형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의 비선형적 구조14)

란 전통적으로 “책이나 문서를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위에서 아래로 읽

어내려가는 방식”을 가리키는 선형적 구조와 대비되는 개념을 가리킨다. 

번역 시를 게시한 글 역시 디지털 글쓰기 특징의 하나인 하이퍼텍스트

의 특징을 보인다. 주로 블로거 개인이 올린 다른 유사한 시로 연결되어 자

신의 다른 포스팅에 대한 클릭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이뿐만 아니

라, 본인이 번역 시를 게시하면서 참조한 다른 텍스트를 하이퍼링크로 연결

하여 마치 참고문헌 목록처럼 활용한다. 이는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와 같

은 인터넷 백과사전에서 참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하이퍼링크의 

방식과 같다. 물론 후자와 같은 하이퍼링크의 활용은 개인의 감정 표현을 

목적으로 한 글쓰기의 형태에서가 아니라 번역 자체가 주목적인 글쓰기에

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정보의 제공’이 목적인 글쓰기에서 하이퍼링크의 

활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하이퍼텍스트가 본래 이상우(2013)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하이퍼텍스트는 “정보를 검색하고 습득하는데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5. 논의 및 결론

본고에서는 디지털 글쓰기의 대표적인 영역의 하나인 블로그 글쓰기 안

에서 이루어지는 번역 현상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번역이 주인공인 ‘글쓰

14) 하이퍼텍스트는 비선형성(non-linear)이라는 특징 이외에도 텍스트, 이미지, 그래

픽, 도표, 공식, 사운드 등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는 역동

성(dynamic), 저자 또는 독자 사이에 상호작용을 가리키는 상호작용성(interacive) 

등의 특징이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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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목적 자체가 번역’인 번역과 번역이 조연 역할에 머무는 ‘자기표현을 

위한 글쓰기 수단’의 하나인 번역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블

로그는 본래 개인적인 일지를 기록하기 위한 공간으로 탄생하였다. 블로그 

형태의 글쓰기 플랫폼이 출현한 이후 블로그의 글들이 가지는 목적은 매우 

다양해졌다. 그러나 다시금 새로운 MZ 세대들의 블로그로의 합류를 이끌어

내고 있는 블로그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바로 블로그라는 공간이 자

기 생각과 감정을 표출하고 이를 공유하고 교류하며 상호 공감을 형성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블로그 글쓰기 안에서 나타나는 한시와 

이의 번역은 자기표현을 위한 글쓰기의 재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고에서는 문학작품 가운데 인간의 감정을 함축적으로 노래하는 ‘시’ 

장르의 텍스트로 선정하여 블로그 안에서 시가 번역되어 게시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그 분석대상을 ‘한시’로 선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번역하

기 위해서는 B 언어에 대한 일정 수준의 언어 구사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어를 제외하고는 한자문화권에 속한 한국에서 비교적 친숙한 

한자라는 고문으로 이루어진 ‘한시’ 번역이라면 누구라도 비교적 쉽게 이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시는 그 길이는 짧지만 하

나의 온전한 작품으로서 인간 감정에 대한 호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

기표현적 목적의 글쓰기가 중요한 블로그 글쓰기에서 그 특징이 더 두드러

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그 결과, 텍스트 외적 측면에서 볼 때, 번역의 주체와 목적에서 다양한 

특징들이 드러났고, 텍스트 내적 측면으로 볼 때는 인용 출처의 미표기, 이

미지와 하이퍼링크의 활용 등 본래 디지털 글쓰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핵심 논의를 아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번역의 주체는 전문가, 비전문가, 비전공자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한시로 분석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문자체계에 

대한 친근감을 고려하기는 하였지만, 한자가 적잖은 이들에게 하나의 다른 

언어로서가 아닌 한국어권 내에 존재하는 다른 ‘기호’로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모든 언어가 ‘기호’체계임은 

틀림없지만, 오늘날 일반적으로 번역의 개념이 ‘언어 간 번역’으로서 정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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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본고에서 살펴본 중국 고전 문학의 한 갈래

로서 한시에서 쓰인 한자가 하나의 언어가 아닌 기호로서 번역되고 있다는 

점은 한시 번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 물론 한시가 반드시 중국

에서만 있던 장르가 아니라 한국 전통문학의 한 장르로서도 존재한다는 점

을 생각해본다면 이 같은 접근은 당연할 수도 있겠다.15)

둘째, 번역의 과정에서는 늘 ‘대상 독자’가 전제되어 왔으나 블로그 글

쓰기 안에서 나타나는 번역은 독자를 상정하지 않는 번역이 이루어진다. 독

자가 늘 전제된다는 측면에서 번역은 늘 그 번역 결과물이 독자를 향해 ‘제

공’된다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블로그 글쓰기에서는 ‘제공’을 위한 번역

도 존재하지만,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담은 일지 형식의 글에서는 번역이 

그저 ‘표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면서 직역, 의역, 오역 등의 논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번역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인용 출처가 명시되고 있지 않은 번역 시가 많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해당 번역들은 블로거 스스로가 한 번역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블로그에서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같게 나타나는 번역들이 많이 발견되었

다. 이는 동일한 원문을 여러 명의 번역자가 각자 번역하는 경우라도 완전

히 같은 번역이 나오기가 더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인용 출처의 명시 

없이 다른 누군가의 번역을 가져와 게시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곧, 저작

권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번역의 인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블로

거들의 번역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

리 사회가 번역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

도록 학계와 번역가, 미디어 등 번역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이미지와 하이퍼텍스트의 활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본래 

디지털 글쓰기가 가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특히 이미지의 경우 

한시 번역과 관련하여 고화와 서예의 이미지가 많이 활용된다는 특징을 보

였다. 이는 한시가 ‘그림’, ‘서예’ 등과 함께 ‘제화시’로서 발전해온 역사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서예의 경우 번역 시

15) 15세기 한글 창제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 선조들은 한시를 즐겨 짓고 읊

어왔다. 이는 중국 문학으로서의 한시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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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보조 장치로서 그 이미지가 활용된다기보다 시 번역이 서예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보조 장치로 활용되고 있었다. 

본고에서 분석한 블로그 글쓰기 내에서 나타나는 번역 현상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번역에 대한 개념과 인식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 가능한 연

구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특히 본고에서 논의한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번역이 아닌 ‘자기표현의 수단’으로서의 번역은 앞서 본문의 분석 과정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기술의 발달로 ‘번역’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 기능도 변

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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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translation phenomena in South Korean blogging 

platforms: Focused on the translation of classical Chinese po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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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ranslation manifested within 

the diverse purposes of writing on blogging platforms.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s posted on the three most popularly-visited blogging 

platforms in South Korea including Naver Blog, Kakao's Tistory, and Brunch 

Story. The analysis primarily focuses on the phenomenon of quoting and 

translating classical Chinese poetry within blog posts. The characteristics of 

translation observed in blog posts are divided into two aspects: internal and 

external elements within the text. The analysis on the external elements of the 

texts reveals that the translation subjects appeared in a diverse range, and their 

translation purposes often leaned towards serving as tools for self-expression. 

This study also highlights some pronounced internal elements such as the 

omission of citation, the use of images and hyperlinks, and other features of 

digital writing. 

Keywords: Digital writing; blog; quoting and translating; poetry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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